연평도 포격전 당시 많은 피해를 입었던 분들입니다.

1.서정우 하사
[image: ]
	출생
	1989년 8월 13일

	
	광주광역시

	사망
	2010년 11월 23일 (향년 21세)

	
	인천광역시 옹진군 연평도

	
	2009년 ~ 2010년

	입대
	병 1088기

	최종계급
	하사 (사후추서)

	주요보직
	연평부대 중화기중대 공용화기 사수

	상훈
	화랑무공훈장(사후추서)

	학력
	단국대학교 법학과(명예졸업장 수여)



1989년, 광주광역시에서 아버지 서래일, 어머니 김오복 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. 문성중학교를 졸업하였으며, 광주대동고등학교를 중퇴하고[4] 검정고시를 거쳐 단국대학교 천안캠퍼스[5] 법학과 08학번으로 입학했다. 2009년에 대한민국 해병대에 입대하여 병장으로 복무 중에 연평도 포격 도발로 전사하였다. 사망 직후 1계급 추서되어 최종 계급은 대한민국 해병대 하사이며 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.
다양한 공용화기를 운용할 줄 아는 최고의 전투력을지닌 연평부대 중화기 중대의 공용화기 사수로서 본능적인 책임감으로포탄이 빗발치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임무수행을 위해 휴가를 포기하고 조국수호라는 일념 하나로 포연 속을 가로지르다 적의 포탄에 전사


[image: ]
<당시 서정우 하사의 미니 홈피>










2.문정우 일병
[image: ]
	출생
	1991년 12월 20일

	
	전라북도 군산시

	사망
	2010년 11월 23일 (향년 18세)

	
	인천광역시 옹진군 연평도

	
	2010년

	입대
	병 1124기

	최종계급
	일병(사후추서)

	주요보직
	연평부대 본부중대 수송반

	상훈
	화랑무공훈장(사후추서)

	학력
	군장대학 공학부 신재생에너지계열(명예졸업장 수여)


전라북도 군산시에서 아버지 문영조 어머니 이순희 씨의 둘째아들로 태어났다. 전북제일고등학교를 졸업 후 군장대학교 신재생에너지계열에 2010년 입학했다.
故 문광욱 일병은 사고 당일 포병 사격훈련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기습적으로 퍼붓는 북한의 포격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신속하게 임무완수를 위해 가장 먼저 달려 나가 전투준비를 하던 중 무자비한 북한군의 포격에 파편상을 입어 전사


3. 연평도 포격 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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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민간인 피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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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민간인 희생자 고 김치백(61.인천시)씨와 고 배복철(60.인천시)씨>
이외에 3명의 부상자 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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